
2025.11.14.(금) 증권사리포트 "티에프이, 팔방미
인"

삼성생명
기대치 부합. 계속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
[출처] 키움증권 안영준 애널리스트

일회성 이익에도 견조한 펀더멘털 유지, 업종 최선호주 매수 의견 유지

키움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이 7,23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분
석했다 . 안영준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의료파업 완화 및 영업일수 증가에 따른 보험금예실차 악화에도 불

구하고 페럼타워 처분 이익 등 투자이익 호조로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. 또한, CSM 잔액은 14조 470억
원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, 건강 상품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

급했다. 업종 내 실적 훼손 요인의 영향이 적고 , 높아진 배당수익률(25E DPS 5,500원, 3.3%) 과 시중금리 반
등에 따른 자본건전성 우려 완화 등 펀더멘털과 외부 환경적 요인 모두 긍정적이라 판단하며 , 투자의견 매

수와 목표주가 220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📌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은 증권
사 홈페이지(링크삽입)에서 확인해주세요.

https://www.kiwoom.com/h/invest/research/VAnalCRView


티에프이
팔방미인
[출처] KB증권 이의진 애널리스트

3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, AI 제품군 확대로 성장 가속화 기대

https://www.kbsec.com/go.able?linkcd=m04010005
https://www.kbsec.com/go.able?linkcd=m04010005


KB증권은 티에프이에 대해 2025년 3분기 매출액 270억 원, 영업이익 46억 원으로 회사 설립 이후 역대 최
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. 이의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고객사의 서버향 DDR5 소켓 물량 증

가와 플래그십 AP 소켓의 높은 점유율 유지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며 실적 개선
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. 또한, 2026년 2월 공장 증설 완료로 소켓 capa가 2배 이상 확장되고 , DDR 공

급 부족에 따른 DRAM 소켓 매출 증가 수혜 및 차세대 AI 제품인 CPO, SO-CAMM, HBF 매출 본격화가 기대
된다고 밝혔다.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, 목표주가는 DCF 방식으로 산출하여 57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

다.



한세실업
관세 영향 제한적 발생하며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 기록
[출처] 대신증권 유정현 애널리스트

3분기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 기록, 관세 우려 정점 통과와 함께 주가 상승 기대

대신증권은 한세실업에 대해 3분기 매출액 5,434억 원(+2% YoY), 영업이익 370억 원(-18% YoY)을 기록하며
당사 및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고 분석했다.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당초 관세 영향으로 매

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단가 제품 중심으로 믹스를 개선한 효과가 있었고 , 아이티 공
장 관련 일회성 비용 소멸로 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. 관세 우려는 정점을 지나갔다

고 판단되며, 높은 환율 여건과 수주액 증가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어 주가 흐름은 상승세를 이어갈
것으로 전망하며 ,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5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https://www.daishin.com/g.ds?m=4027&p=3979&v=2983
https://www.daishin.com/g.ds?m=4027&p=3979&v=2983


대덕전자
이익 성장 국면 진입
[출처] 상상인증권 정민규 애널리스트

3분기 컨센서스 대폭 상회, AI 노출도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 국면 진입

상상인증권은 대덕전자에 대해 3분기 매출액 2,862억 원, 영업이익 24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
며 전 사업 부문의 균형 잡힌 실적 개선이 확인되었다고 분석했다. 정민규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서버향

https://www.sangsanginib.com/research/enterpriseReport/enterpriseReportView
https://www.sangsanginib.com/research/enterpriseReport/enterpriseReportView


DDR5, eSSD 등 메모리 부문의 성장과 함께 FC-BGA 손실 축소가 가속화되며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국면에 진
입했다고 판단했다 . 향후 성장의 핵심 동력은 전사적인 AI 노출도 확대에 있으며, MLB 부문의 AI 가속기향

수요 강세와 메모리 부문의 고수익 제품 집중 전략 등으로 2026년 매출액 1조 3,028억 원, 영업이익 1,352
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, 목표주가는 2026년 예상 EPS 기준 Target P/E

24.2배를 적용하여 58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

한국전력
재평가 국면의 시작
[출처] KB증권 정혜정 애널리스트

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, 에너지 가격 안정과 리레이팅 본격화 기대

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이 5.7조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
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. 정혜정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전력판매단가 상승 및 석탄/LNG 발전단가 하향 안정

화 등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마진 개선세가 유지되었다고 평가했다. 2026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
어 영업이익 20.6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, 송배전망 투자 필요성 확대 등을 감안 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

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. 또한, 여전히 글로벌 Peer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(2026E P/B 0.5배)을
고려할 때 향후 주가 리레이팅 본격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하며,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

62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https://www.kbsec.com/go.able?linkcd=m04010005
https://www.kbsec.com/go.able?linkcd=m04010005



